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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초기 성인의 우울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속감

의 매개효과 및 삶의 이유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19세~35세 초기 성인 331명

을 대상으로 우울척도(K-CES-D), 대인관계 욕구 척도(INQ-R), 삶의 이유 척도(RFL), 자살사고

척도(SIQ)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SPSS 24.0을 사용하여 상관분석

한 결과 우울은 지각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속감, 자살사고와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삶의 이

유는 우울, 자살사고와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둘째, PROCESS macro를 통해 매개효과를 분석

한 결과, 우울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속감은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우울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삶의 이유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

으며, 삶의 이유의 하위변인의 조절효과도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는 초기

성인의 자살사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상담하기 위해서는 지각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속감, 삶

의 이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및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초기 성인, 우울, 지각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속감, 삶의 이유, 자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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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망원인통계’

에 따르면 자살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은 2015

년 인구 10만 명당 26.5명으로, 2000년에 비해

약 2배 증가하였다. 특히나 주목할 점은, 20대

와 30대의 경우 각각 16.4명과 25.1명으로 자

살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였다. 더욱이 초

기 성인기는 발달 특성상 의존과 독립의 균형,

진로와 미래에 대한 모호함, 성공에 대한 압

박감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과제로 인한 위

기에 당면하기 쉽다(권중돈, 2009). 또한 자살

시도, 진지한 자살생각과 자살 성공의 위험이

높은 집단이다(Beautrais, 2003).

한편, 초기 성인의 자살은 사회경제적 손실

을 야기하기도 한다. 2015년 국민건강보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자살

에 의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6조 4,769억 원에

달하였다. 따라서 경제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초기 성인기의 인구 감소는 정

부의 복지지출 부담 비율 증가, 국가 경쟁력

약화 등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가

능성이 있다(김명원, 2012). 이러한 측면에서,

20~30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자살 관련 연구

가 매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수행

되었던 자살 관련 연구들은 주로 노인과 청소

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김현순, 김병석,

2008; 박순천, 2005; 여지영, 박태영, 2013; 이

윤주, 2008; 이지숙, 2013; 이현정, 2015). 최근

에 대학생으로 한정된 몇몇 연구가 있지만(강

석화, 나동석, 2013; 김신연, 채규만, 2013; 노

상선, 조용래, 최미경, 2014; 양선미, 박경,

2015), 일반 성인 20~30대를 대상으로 폭 넓

게 연구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기 성인기를 대상으

로 하여 이들의 자살을 예방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초기 성인의 자살 문제를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는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초기

성인의 ‘자살 사고’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자살 관련 현상에 대한 연구에서 자살자

를 연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박경, 2009) 둘

째, 자살은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중요

한데 자살사고는 자살 행동을 일으키는 핵심

적인 변인이다(Bonner, & Rich, 1987; Reynolds,

1991; Miranda, Tsypes, Gallagher, & Rajappa,

2013). 또한 자살 시도자를 연구 대상으로 삼

기에는 윤리적,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

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임수

영, 1996).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도

자살사고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연구하고

자 한다.

한편, 국내외 연구에서 자살 및 자살사고와

관련된 변인들 중 자살을 이끄는 가장 위험한

요인이 우울이라고 알려져 왔다(김민경, 2011;

차미영, 강승호, 2010; Bagge, Lamis, Nadorff, &

Osman, 2014; Brent, Perper, Moritz, Baugher, &

Allman; 1993). 그러나 자살은 단일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히나 성

인의 경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

용하여 자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김효창,

2010). 최근, Joiner(2012)가 제안한 자살에 대한

대인관계 심리학적 변인으로 지각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속감, 습득된 자살 실행력이 자살의

위험요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

하여 자살 관련 현상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울이 초기 성인기 자살의 위험 요인으로

확인되어 왔지만 성인 경우 여러 요인들이 함

께 작용하여 자살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최근

주목 받고 있는 변인과 더불어 이 현상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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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해 본다면 다음과 같

다. 김효창(2010)에 의하면, 자살에 이르게 되

는 의사결정 과정은 문화적 영향을 받는데 특

히 우리나라는 관계주의 문화로 사람들 간의

조화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최상진, 최인

재, 2002). 다양한 심리사회적 과제를 가지고

있는 초기 성인 경우, 이를 적절하게 수행하

지 못한다면 우울을 경험할 수 있다. 우울감

을 느끼는 사람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

을 하게 되며 자신이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

로 지각하기도 하며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다(권석만, 2011, Kandel, &

Davies, 1986). 우울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신

을 부정적으로 봄으로써 자신이 다른 사람들

에게 짐이 되고 자신이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

지 않다고 보게 되며 더욱이 사회적 철수는

우울의 일반적인 특징이다(Kandel & Davies,

1986; Kleiman, Liu, & Riskind, 2013). 즉,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

는 우리나라 문화적 특성을 감안할 때, 우울

한 사람들은 특히나 대인관계와 관련된 왜곡

된 신념을 가질 수 있다. 이처럼 우울이라는

정서 상태는 대인관계에서의 경험에 대한 지

각을 왜곡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Bower,

1981), 이러한 과정은 Joiner가 제안한 대인관

계 심리학적 이론에서 중요한 변인인 지각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으로 설명될 수 있

다.

대인관계 심리학적 이론의 지각된 짐스러움

과 좌절된 소속감은 자살사고 및 행동을 설명

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타

인에게 짐이 된다고 지각하는 것, 좌절된 소

속감, 자기에게 해를 입힐 능력과 같은 세 가

지 구성개념이 나타날 때 치명적일 수 있는

자살이 일어난다고 하였다(Davidson, Wingate,

Rasmussen, & Slish, 2009; Ribeiro, & Joiner,

2009). 본 연구에서는 자살 사고에 초점을 맞

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실제

자살 시도와 관련 있다고 알려진 습득된 자살

실행력이 아닌 자살사고를 유발하는 지각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을 연구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지각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

감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

각된 짐스러움은 자신이 무능하다고 지각하고

가족․친구․사회적으로 자신의 존재가 짐이

된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O’Keefe, &

Wingate, 2013; Joiner et al., 2009). 그리고 사

회적 유능감이 충족되지 않을 때, 혹은 집단

에 자신이 도움이 되고 싶다는 소망이 충족

되지 않을 때 야기된다(Nsamenang, Webb,

Cukrowicz, & Hirsch, 2013). 이처럼 스스로를

짐이 된다고 지각하는 것은 곧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각하

는 것으로 이어진다(Davidson et al., 2009). 다음

으로 좌절된 소속감은 사회적 집단에 속해있

지 않고 타인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지각하

는 것으로 정의된다(Davidson, Wingate, Grant,

Judah, & Mills, 2011).

지각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은 각각

독립적으로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

여 독립적인 변인이라 볼 수 있다(Ribeiro, &

Joiner, 2009). 또한 Van Orden, Witte, Gordon,

Bender과 Joiner(2008)는 부정적 자기상,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 부정적 정서로

인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된다고

지각하는 ‘지각된 짐스러움’은 슬픔과 의기

소침한 상태의 정서적 요인인 우울과 구별되

며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믿음인 절망감과도

구별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Freedenthal, Lamis,

Osman, Kahlo와 Gutierrez(2011)는 대인관계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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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785

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욕구 척도

(INQ), 우울 척도(BDI-Ⅱ), 절망감 척도(BHS),

자살 사고 척도(MSSI) 등을 사용하여 분석하였

다. 그 결과 지각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속감

은 우울, 절망감과 각각 변별 타당도가 나타

났다. 이를 통해 지각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

속감과 우울은 구별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각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울이 자살사고를 예측하는 심리과정을

확인하고자 하며 자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한편, 현재 자살에 대한 연구에서 위험요인

에 대한 연구가 대다수이며 자살과 관련된 보

호요인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노상

선, 조용래, 최미경, 2014). 자살의 원인 탐색

에 대해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시도

하지 않는 집단이나 그 집단 특성을 나타내주

는 요인에 대한 탐색은 드물다(이기원, 현명호,

이수진, 2010). Heisel, Neufeld와 Flett(2016)는 자

살과 자살예방에 대한 접근에서 근본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자살 사고와 자살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정신 건강과 심리적 안

녕감 증진에 기여하는 관련 요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는 자살사고 혹은 자살을 고려함에도 불구하

고 자살을 하지 않는 이유로 정의(Bagge et al.,

2014)되는 삶의 이유에 초점을 두었다. 삶의

이유는 자살사고 및 자살 행동과 부적 상관을

가지는 동시에 이를 낮춰주는 보호효과를 가

지는 변인(Galfalvy et al., 2006)이며 본 연구에

서 삶의 이유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

다.

먼저 초기 성인의 우울과 자살사고의 관계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동안 우울장애

및 우울감은 청소년과 초기 성인기 자살의 위

험 요인으로 일관되게 확인되어 왔다(Nemeroff,

Compton, & Berger, 2001: Garlow et al., 2008에

서 재인용). 또한 유혜선(2015)은 20~50대 성

인을 성별 및 연령대별로 나누어 각 집단별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였

다. 그 결과 40대는 자아 존중감, 우울, 가족

관련 만족 및 사회 환경적 요인이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쳤고, 50대에게는 우울과 가족관련

만족도가 자살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20~30대의 경우, 우울만이 자살사고에

유의한 영항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20대와 30대 경우 자아

존중감 등의 요인보다 우울이 이들의 자살사

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그리고 2011년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의하면, 주요우울장애 일년 유병

률은 18세~29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

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남녀 모두 발병률

이 점차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집

단에 비해 특히 우울이 20대와 30대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개입의 중요성을 시

사한다.

한편, 우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각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은 자살사고 및 행

동을 야기하는 위험요인이라 할 수 있다. 지

각된 짐스러움 경우, 자기 자신을 ‘짐’으로 인

식하고 이러한 상태를 영구적이고 지속될 것

이라 인식함으로써(하정미, 설연욱, 좌문경,

2010) 끝내는 자신의 죽음이 자신이 계속 살

아가는 것 보다 더욱 가치 있다고 느끼게 되

는 것이다(Ribeiro, & Joiner, 2009). 그리고 가족

과 친구, 사회적 집단과 자신이 연결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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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는 느낌 혹은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거나 고립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살사고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Davidson et al.,

2009). 또한 자살로 사망한 사람들은 죽음 이

전에 종종 좌절된 소속감을 경험하기도 하며

(Van Orden et al, 2008), 이는 자살사고 혹은

자살시도 및 치명적인 자살 행동을 강력하게

예측하는 변인 중 하나이다(Van Orden et al.,

2010).

본 연구의 매개모형을 검증하기 이전에 우

울과 지각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속감의 관계

를 확인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Van Orden,

Bamonti, King과 Duberstein(2012)는 60세 이상의

노인 65명을 대상으로 우울이 같은 시기에 측

정된 지각된 짐스러움뿐만 아니라 2달 후에

측정된 지각된 짐스러움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samenang 등(2013)의 연구에서는

18~64세를 대상으로 우울과 지각된 짐스러움,

우울과 좌절된 소속감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

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Kleiman 등(2013)은 대

학생을 대상으로 우울이 지각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을 증가시키는지 검증한 결과,

우울 수준의 변화는 지각된 짐스러움과 좌절

된 소속감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 수준이 증가할수록 자신이 무능

하고 타인에게 짐이 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집단에서 소속되지 못하고 고립되는

존재라고 왜곡된 지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

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지각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속감

과 자살사고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각된 짐스러움은 대학생, 자살자,

자살시도자들, 외래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하

였을 때에도 자살사고, 자살시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Ribeiro, & Joiner, 2009). 그리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좌절된 소속감과 지각된

짐스러움이 자살사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회귀분석 한 결과, 지각된 짐스러움과 좌

절된 소속감은 자살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

쳤다(Davidson et al., 2009; 유계숙, 손현겸,

2015). 또한 Kleiman, Law와 Anestis(2014)는 대

학생을 대상으로 부정적인 인지양식이 자살사

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각된 짐스러움의 완

전 매개효과와 좌절된 소속감의 부분 매개효

과를 확인하였다. 이 밖에도 여러 연구에서

지각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은 대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자살 관련 행

동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ill,

& Pettit, 2012; Joiner et al., 2009). 국내에서 대

인관계 심리학적 이론을 적용한 선행연구들은

미미한 실정이나, 몇몇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하정미 등(2010)은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지각된

짐스러움이 자살사고에 주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지각된 짐스러움이 청소년의 자

살사고에 대한 위험요인임을 밝혔다. 그리고

추경진과 이승연(2012)은 노인과 청소년의 자

살사고에 지각된 짐스러움이 직․간접적인 영

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은 청소년과 노인에

게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한 석예진(2014)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각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속감과 자살사고의 관계

를 분석한 결과, 지각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이 자살사고와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

자살사고의 위험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우울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지각된 짐스러

움, 좌절된 소속감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 결

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Jahn, Cukrowicz,

Linton, Prabhu(2011)은 60~93세 노인을 대상으

로 지각된 짐스러움이 우울과 자살사고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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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완전 매개한다는 것을 밝혔다. Kleiman

등(2013)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

울 수준의 변화가 지각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

속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자살사고에도 유

의한 관계가 있었다. 반면 이와 상이한 연구

결과 역시 나타난 바 있다. Davidson, Wingate,

Grant, Judah와 Mills(2011)는 18세~45세 대학생

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우울은 지각된 짐

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을 유의하게 예측하였

고 우울이 지각된 짐스러움을 통해 자살사고

에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였다. 그러나 우울이

좌절된 소속감을 통해 자살사고에 미치는 경

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Pfeiffer 등(2014)

은 우울감을 경험하는 참전용사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좌절된 소속감은 3개월 후 자살

사고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였지만, 지

각된 짐스러움은 3개월 후 자살사고를 유의미

하게 예측하였다. 이는 좌절된 소속감보다 지

각된 짐스러움이 자살사고에 더 유의한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연구 대상의 측

면에서 대부분 청소년(석예진, 2014; 추경진,

이승연, 2012; 하정미 등, 2010), 대학생(유계숙,

손현겸, 2015, Davidson 등, 2009, Kleiman 등,

2013, Kleiman 등, 2014)과 노인(Jahn, 2011;

Pfeiffer 등, 2014; Van Orden 등, 2012)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결과

는 초기 성인의 자살 관련 현상에 그대로 적

용하기에는 어렵다. 이에 따라 초기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지각된 짐스러움과 좌

절된 소속감이 자살 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유

의미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Van

Orden 등(2008)은 지각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이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지 더욱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반복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나 20대와 30대에게 우울

만이 자살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

존 연구들(유혜선, 2015)을 바탕으로 볼 때, 우

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Davidson 등(2011)의 연구결과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 연령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만을 사

용하여 수집된 자료의 신뢰도에 대한 한계가

있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Pfeiffer 등(2014)의 연구에서

는 지각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 측정도

구를 사용하여 구성개념을 측정한 것이 아니

라, BDI-Ⅱ를 사용하여 지각된 짐스러움의 구

성요소인 자기-혐오를 평가하고 대인관계 지

지 평가 척도를 사용하여 좌절된 소속감의 구

성요소인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였다. 즉, 대인

관계 심리학적 이론에서 외로움, 대인관계 갈

등, 자신이 타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느낌

등을 포함하는 지각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

속감의 구성개념을 부분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행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

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초기 성인을 대상으

로 지각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속감 측정도구

를 사용하여 각 변인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한편, 기존의 자살과 관련된 연구들은 정신

장애, 성격 장애 혹은 성격 특질, 의학적 질병

과 같은 자살 위험 요인을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었고 보호 요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Heisel, & Duberstein, 2005). 이와 관련하

여 삶의 이유(Reasons for Living)는 비교적 최근

에 자살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지지되고 있다.

삶의 이유를 개념화한 Linehan, Goodstein,

Nielsen, Chiles(1983)은 비관적인 신념이 자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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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와 자살행동의 빈도를 높이는 반면, 적응적

인 신념은 이러한 가능성을 감소시킬 것이라

고 하였다. 이들은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과

자살을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에 주목

하였고 그 결과 삶의 목표에 대한 신념이나

미래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같은 인

지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를 ‘삶의 이유’라고 명명하고 6개의

하위변인으로 분류하였다. 생존과 대처 신념

(Survival and Coping Beliefs), 가족에 대한 책임

감(Responsibility to Family), 자녀에 대한 걱정

(Child-Realted Concerns), 자살에 대한 공포(Fear

of Suicide), 사회적 비난에 대한 두려움(Fear of

Social Disapproval), 도덕적 금기(Moral Objection).

이기원 등(2010)이 삶의 이유 척도를 우리나

라 성인을 대상으로 타당화 한 결과,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던 원척도와 달리 4개

의 하위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1은 ‘생존과

대처 신념’으로 원척도와 같은 요인으로 구분

되었고, 요인2는 ‘죽음공포와 사회적 비난’, 요

인3은 ‘가족 책임과 자녀 걱정’, 마지막으로

도덕적 금기가 추출되지 않은 대신에 미래에

대한 계획 및 미래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는

‘미래기대’ 라는 새로운 요인이 추출되었다.

그동안 삶의 이유의 전체 척도 혹은 하위척

도는 다양한 임상 및 비임상 집단에서 연구되

어 왔고, 일관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와 자

살사고 및 자살행동은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

다(Lizardi et al, 2007; Strosahl, Chiles, & Linehan,

1992). Connell과 Meyer(1991)은 205명의 대학생

을 대상으로 자살사고에 삶의 이유의 영향을

확인하였고, 자살을 생각해보거나 자살 시도

력이 있었던 집단은 전체 삶의 이유 점수가

낮았으며 자살을 생각해 보지 않은 집단은 전

체 삶의 이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삶

의 이유가 스스로 자살을 하지 않게 하는 것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삶의 이유 수준이 낮으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나 더 나아가 실제로 자살을 시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구체적으

로, 삶의 이유의 하위변인과 자살사고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존

과 대처 신념’, ‘가족에 대한 책임감’, ‘자녀에

관한 걱정’, ‘도덕적 금기’는 자살사고와 유의

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낸 반면에, ‘죽음 공포’

와 ‘사회적 비난에 대한 두려움’은 자살사고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미래에 대

한 기대를 가지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에 대

처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가족에 대

한 책임감을 느끼며 자신이 자살함으로써 자

녀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걱정하며, 종교적

신념이 높을수록 자살사고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스스로 자살을 실행하는 것에

대한 공포감, 자신의 행동에 대한 타인의 생

각을 걱정하는 것은 자살사고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Miller, Segal와 Coolidge(2001)는 60~95세 노인과

17~34세의 초기 성인을 대상으로 자살사고와

삶의 이유 척도를 사용하여 자살사고와 삶의

이유의 관계를 비교분석하였는데, 자살사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삶의 이유 하위

요인 중 자녀에 관한 걱정과 도덕적 금기만이

초기 성인 집단보다 노인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연구대상 측면에서 종교적 신념은

노인이 흔히 쓰는 대처 전략이며 초기 성인

집단과 달리 90%이상이 자녀가 있기 때문에

유의한 차이가 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

다. Mize와 Ellis(2003)는 17~24세 성인을 대상

으로 연구하였는데, 초기 성인 경우 자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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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가 많아 삶의 이유 하위변인 중 자

녀에 관한 걱정 대신 친구에 대한 책임감을

연구자가 임의로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

과 자살사고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자

살사고가 없는 사람들에게서 삶의 이유 하위

변인이 모두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확인하였

다. 이는 삶의 이유, 즉 ‘생존과 대처신념’,

‘가족에 대한 책임감’, ‘죽음에 대한 공포’, ‘사

회적 비난에 대한 두려움’, ‘도덕적 금기’, ‘친

구에 대한 책임감’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과

자살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다르게 나

타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Mclaren(2011)

는 삶의 이유 척도에 의해 측정되는 6개의 하

위요인은 자살사고 혹은 자살행동과 부적 상

관이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삶의 이유가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최근 들어서야 연구가 시

작하였다. 김동연(2010)은 한국 군인들을 대상

으로 자살사고에 대한 삶의 이유의 중재효과

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생존과 대처신념,

사회적 비난에 대한 두려움과 도덕적 금기 수

준에 따라 군생활 스트레스가 자살사고에 미

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에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죽음공포의 조절효

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군인들

을 대상으로 자살사고에 대한 예방적 차원으

로, 생존과 대처신념, 사회적 비난에 대한 두

려움, 도덕적 금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바이다. 최현정과 홍혜영

(2011)은 국내에서 타당화 한 척도를 사용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낙관성과 삶의 이유가 자

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삶의 이유 전체와 생존과 대처 신념, 가족에

대한 책임감은 자살사고에 부적 영향을 미치

는 반면 미래기대는 정적 영향을 미쳤고, 죽

음공포와 사회적 비난은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낙관성은 삶의 이유의

하위변인을 매개로 하여 자살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낙관성은

삶의 이유를 증가시키고, 죽음공포와 사회적

비난을 제외한 삶의 이유의 하위변인이 높을

수록 자살사고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지영(2012)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생존과 대

처신념, 가족에 대한 책임감, 미래기대는 자살

사고에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고 스트레스

와 자살사고 사이를 조절하는 효과를 가진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죽음공포와 사회적

비난은 스트레스와 자살사고와 유의미한 상관

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스트레스가 많더라

도 ‘생존과 대처신념’, ‘가족에 대한 책임감’,

‘미래기대’ 수준에 따라 자살사고 수준이 달라

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삶의 이유는

자살사고의 보호요인임이 일관되게 확인되어

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삶의 이유 하위변인

중 죽음공포와 사회적 비난이 자살사고에 미

치는 영향은 각각 연구마다 상이한 결과가 나

타났다. 따라서 삶의 이유를 자살에 대한 보

호요인으로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

체적으로 각각 하위변인들의 영향을 좀 더 확

인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바이다.

다음으로 우울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삶의

이유의 영향을 확인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Bagge 등(2014), 박소영과 박경(2016)은 대학생

을 대상으로 우울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삶의 이유의 부분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는 우울한 개인에게 자살에 대한 예방적 접근

을 할 때 삶의 이유에 초점을 두고 개입할 필

요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Segal, Gottschling,

Marty, Meyer와 Coolidge(2015)는 노인을 대상으

로 하여 연구한 결과, 전체 삶의 이유가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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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부적 상관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Malone 등(2000)은 주요 우울 장애 환자들에게

삶의 이유가 자살사고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

는지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삶의 이유 수준

이 높은 우울 장애 환자들은 자살시도력이 없

었고, 삶의 이유 수준이 낮은 우울 장애 환자

들은 자살시도력이 있었고 두 집단에서 6개의

하위변인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선행

연구(Lizardi 등, 2007; Malone 등, 2000; Segal

등, 2015)에서 삶의 이유의 조절효과를 확인하

지는 않았지만 우울이 삶의 이유와 부적 상관

이 있고, 자살을 시도하거나 시도하지 않았던

우울 장애 환자들에게 삶의 이유 수준이 달랐

다는 결과는 삶의 이유가 우울이 자살사고 및

시도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시킬 가능성이 있

음을 시사한다. 이는 우울이 높더라도 삶의

이유 수준에 따라 우울과 자살사고의 관계가

달라짐을 의미하며 삶의 이유가 조절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시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삶의 이유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한

다.

이제는 자살 사고를 초래하는 위험 요인들

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자살에 대

해 적절한 예방적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Pfeiffer et al., 2014). 이러한 맥락에서

우울한 사람들이 ‘어떻게’ 또는 ‘왜’ 자살사고

를 갖게 되는지 혹은 ‘언제’ 자살사고를 갖거

나 갖지 않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초기 성인기를 대상으로 자살

사고를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우울

과 지각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속감의 영향력

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자살사고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삶의 이유와 하위 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처럼 우울이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과정(mechanism)

을 검증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자살 예방에 대

한 개입 및 상담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유용

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의 목적을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연구문제 1. 지각된 짐스러움은 우울과 자

살사고의 관계를 매개할 것인가?

연구문제 2. 좌절된 소속감은 우울과 자살

사고의 관계를 매개할 것인가?

연구문제 3. 삶의 이유는 우울과 자살사고

의 관계를 조절할 것인가?

방 법

연구 대상

초기 성인에 대한 구분은 학자마다 상이

한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명확하지 않다.

Havighurst(1972)는 성인기 발달과업에 따라 성

인초기를 18~35세로, Erikson(1956)은 성인초기

를 21~40세로, Levinson(1978) 등은 초기성인

전환기(17~22세), 초기 성인 진입기(22~28

세), 30세 전환기(28~33세), 초기 성인 절정기

(33~40세)로 구분하였다(김혜진, 2016에서 재인

용). 본 연구에서는 연령별 자살률에 대한 통

계청의 자료와 더불어 30대 후반 경우 앞서

정의한 초기 성인의 발달 과업에 적합하지 않

다는 연구자의 판단에 의해 Havighurst(1972)의

정의에 따라서 19세~35세 초기 성인을 대상

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우울과 자살사고의 관

계에서 지각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속감, 삶의

이유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서울, 경기,

이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초기 성인을 대상으

로 하였으며, 고등학생은 제외하였다. 총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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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었고 그 중 무응답 혹은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연구 대상의 연령 범

위에 적합하지 않은 36부를 제외한 331부의

자료를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만 25.31세(SD=4.13)이

고, 성별은 남성이 134명(40.5%), 여성이 197명

(59.5%)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인간 대상 연구임을 고려하여 연

구자의 소속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에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

변인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134 40.5

여성 197 59.5

연령

19세 14 4.2

20세~24세 139 42.0

25세~29세 127 38.4

30세~35세 51 15.4

직업

무직 24 7.3

직장인 128 38.6

대학생 130 39.3

대학원생 32 9.7

기타 17 5.1

학력

고등졸업 155 46.8

대학졸업이상 156 47.2

석사졸업 20 6.0

동거상태
유 261 78.9

무 70 21.1

거주지

서울도 167 50.4

경기도 83 25.1

강원도 2 0.6

충청도 2 0.6

경상도 77 23.3

합계 331 100

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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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았고, 2017년 1월 31일 인간대상연구 심

의를 승인 받았다(IRB 승인 번호: IRB-2016A-

20). 2017년 2월 18일부터 4월 10일까지 편의

표집 방법으로 표집하였고 서울 및 경기도,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35세의 초기 성

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서울 및

경기 소재 대학교의 경우, 연구자가 각 강의

의 담당 교수에게 사전 양해를 구한 뒤, 연구

참여자들에게 설문의 목적 및 필요성을 설명

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참여자들에게 설문

지를 배포하고 수거하였다. 또한 직장인 및

일반 성인 경우 도서관, 연구자의 지인을 통

하여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연구 참

여에 동의한 참여자들에게 설문을 실시하고

수거하였다.

측정 도구

한국판 우울 척도 (Korean vers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K-CES-D)

Radloff(1977)가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자기 보고형 질문지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ression Scale)를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2001)

이 타당화한 통합적 한국어판 CES-D를 본 연

구에서 사용하였다. 문항은 Likert형 4점 척도

로 0점 ‘극히 드물다’ ~ 3점 ‘거의 대부분 그

렇다’ 로 평정되고 총 20문항이며 4, 8, 12, 16

번은 역채점된다(예:‘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

던 일들이 괴롭고 귀찮게 느껴졌다’). 점수는

최소 0점에서 최대 60점을 받을 수 있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본다. 전겸

구 등(2001)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1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를 보였다.

대인관계 욕구 척도(Interpersonal Needs

Questionnaire Revised; INQ-R)

대인관계 욕구를 측정하기 위해 Van Orden,

Witte, Gordon, Bender와 Joiner(2008)가 개발한

대인관계 욕구 질문지(Interpersonal Needs

Questionnaire; INQ)를 Van Orden, Cukrowica,

Witte와 Joiner(2012)가 개발 및 타당화 하였고

최민영(2015)이 번안-역번안을 거쳐 ‘지각된 짐

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 요인구조를 확인한

개정판 대인관계 욕구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형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로 평정되고 총 15문항이며

(예:‘나는 사회에 짐이 되는 것 같다’), 7, 8,

10, 13, 14, 15번은 역채점된다(예:‘다른 사람들

은 나를 신경 써준다’).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된다고 스스로 느끼는

정도가 높고 소속감의 욕구가 좌절되었다고

느끼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최민영(2015)

의 연구에서 지각된 짐스러움의 내적 일치

도(Cronbach’s α)는 .95, 좌절된 소속감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지각된 짐스러움의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는 .96, 좌절된 소속감의 내적 일

치도(Cronbach’s α)는 .85로 나타났다.

삶의 이유 척도(The Reasons for Living

Inventory)

삶의 이유를 측정하기 위해 Linehan 등(1983)

이 개발 및 타당화하고 이기원 등(2010)이 우

리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척도를 사

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1문항 4개의 하위요

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4개의 하위요인은 ‘생

존과 대처 신념’ 17문항, ‘죽음공포와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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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 7문항, ‘가족 책임과 자녀 걱정’ 5문항,

‘미래 기대’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

구의 연구대상은 20~30대 초기 성인으로 자

녀가 없는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에 표시하

는 경우 점수의 편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녀 걱정에 해당하는 2문항(‘자살은

내 자녀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녀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은 제외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형 6

점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6점(매

우 그렇다)으로 평정되며, 점수의 범위는 31점

에서 18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이유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생존과 대

처 신념’이 높을수록 삶에 어떠한 일이 생겨

도 자신의 능력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신념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죽음공

포와 사회적 비난’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시

도에 대한 공포와 타인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

해 부정적으로 판단할 것에 대한 걱정이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책임과 자녀 걱정’은

자살 이후에 가족들에게 죄책감을 주고 싶어

하지 않고 자녀에 대한 걱정이 높음을 의미한

다. 마지막으로 ‘미래기대’ 점수가 높을수록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고 기대 하는 바가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기원 등(2010) 연구에

서 생존과 대처 신념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5, 죽음공포와 사회적 비난의 내적 일

치도(Cronbach’s α)는 .79, 가족책임과 자녀 걱

정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0, 미래 기

대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68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는 .94로 나타났다. 하위 요인 생

존과 대처 신념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6, 죽음공포와 사회적 비난의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는 .84, 가족책임과 자녀 걱정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0, 미래 기대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4이었다.

자살사고 질문지(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자살사고를 측정하기 위해 Reynolds(1988)가

개발한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SIQ)를 신

민섭(1992)이 번안하고 서미순(2005)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현재 자살사고

가 있는지 묻는 총 19문항(예:‘나는 내가 살아

있지 않은 편이 차라리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

다.’)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에 대해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자살사고가 높음을 의미한다. 최우경과 김진

숙(2012)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

는 .95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4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를 보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4.0과 SPSS Macro,

Mplus7.4를 사용하여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고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수집된

자료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주요 변

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울과 자살사고의 관계

에서 지각된 짐스러움/좌절된 소속감의 매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Hayes(2015/2013)의

Process를 이용하여 매개 효과 분석을 실시하

였다. 최근까지도 매개효과 분석에 많이 사용

되는 방법인 Baron과 Kenny(1986)의 인과단계

방법에 의하면 매개변인이 매개변인역할을 수

행하는지에 대한 가설검증은 3개의 인과단계

를 차례로 검증함으로써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검증 방법처럼 가설검정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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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면 할수록 오류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

문에 다른 대체방법의 사용이 권장되고 있다

(Hayes, 2015/2013). 또한 매개효과(ab)의 표본분

포의 정규성을 가정해야 하는 Sobel 검정 대신

부트스트랩 신뢰구간방법을 이용하여 매개분

석을 실시할 것이 권장되고 있다. Sobel 검정

과는 달리 부트스트래핑은 ab의 표본분포의

정규성을 가정하지 않고 부트스트랩 신뢰구간

은 ab의 표본분포의 비정규성을 존중하기 때

문에 Sobel 검정보다 더 정확한 추론을 할 수

있고 검정력도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Hayes,

2015/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SPSS Macro에서

부트스트래핑(Boorstrapping)을 사용하여 매개효

과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

서는 회귀계수를 모두 비표준화 계수로 보고

하였다. 표준화 계수는 단순히 하나의 임의

측정 척도를 또 하나의 임의 척도로 변화시키

는 것이다. 표준화 효과는 표본의 변동성 관

점에서 척도화 되기 때문에 동일한 측정척도

의 사용과는 관계없이 서로 다른 연구들에 대

한 비교를 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모형의

계수, 직접 효과 및 간접효과, 총 효과는 비표

준화 계수로 보고하는 것이 권장된다(Hayes,

2015/2013)

다음으로 우울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삶의

이유의 조절효과와 삶의 이유 하위변인의 조

절효과를 검증하기 이전에 삶의 이유 척도의

요인구조가 본 연구 대상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Mplus7.4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SPSS 24.0으로 Aiken과 West(1991)가 제

시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중공

선성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독립변인과 조절

변인을 평균 중심화 하여 분석하였다. 독립

변인을 평균 중심화한 경우, 상수 효과는 조

절효과가 있는지 대표하기에 부적절할 수 있

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건부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Aiken, & West, 1991: 양귀

화, 2014에서 재인용).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는 Hayes의 PROCESS를 이용하여 단순기울기

(simple slope)분석 중 하나인 특정 값 선택방법

(pick-a-point approach)으로 조건부효과를 검증하

였다. 이 방법은 조절변인의 특정값을 선택하

여 특정 값에서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

치는 조건부효과를 계산하고 상호작용을 탐색

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Hayes, 2015/2013). 마지

막으로 조절변인의 상호작용의 유의성을 확인

하고 상호작용의 해석을 위하여 조건부 효과

를 그래프로 시각화하였다.

결 과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상관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상관분

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울은 자살사고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

(r=.608, p<.01)을 보였고, 지각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과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r=

.597, p<.01; r=.555, p<.01)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음으로 지각된 짐스러움은 자살사

고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r=.688, p<.01)을 보

였고, 좌절된 소속감도 자살사고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r=.461, p<.01). 반면, 우

울과 삶의 이유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

고(r=-.512, p<.01), 삶의 이유와 자살사고는 유

의미한 부적 상관(r=-.566, p<.01)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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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효과 검증

우울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짐

스러움의 매개효과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각된

짐스러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

변인에는 우울, 종속변인에는 자살사고, 매개

변인에는 지각된 짐스러움을 투입하여 4번 모

델로 설정한 뒤, 지각된 짐스러움의 매개효과

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우울은 자살사

고에 유의한 정적 영향(B=.872, p<.001)을 주

었고 자살사고에 대한 우울의 설명력은 36.9%

( =.369)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은 지각된 짐

스러움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B=.361, p<.001)

을 주었다. 이는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지각된

짐스러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각된

짐스러움에 대한 우울의 설명력은 35.6%( 

=.356)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우울과 지각된

짐스러움을 동시에 투입되었을 때, 모두 자살

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B=.1.201, p<.001; B=.439, p<.001). 즉, 독립

변인인 우울이 높을수록, 그리고 지각된 짐스

러움이 높을수록 자살사고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과 지각된 짐스러움을 동

시에 투입하였을 때 자살사고에 대한 설명력

은 53.4%( =.534)로 나타나, 우울이 자살사고

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변인인 지각된 짐스

러움이 추가적으로 16.5%의 설명력을 보였다.

다음으로 지각된 짐스러움에 대한 간접효과

를 검증하기 위해 각 경로의 효과크기 및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과 상한값을 확인하

였다.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우울이

지각된 짐스러움을 통해 자살사고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95%신뢰구간에서 [.2954~.5950]으

로 나타나서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지각된

변인 1 2 3 4 5 6 7 8 9

1. 우울 1

2. 지각된 짐스러움 .597**

3. 좌절된 소속감 .555** .531**

4. 자살사고 .608** .688** .461**

5. 삶의 이유 -.512** -.511** -.538** -.566**

6. 생존과 대처신념 -.621** -.542** -.593** -.649** .894**

7. 죽음공포와 사회적

비난
-.022 -.132* -.098 -.098 .606** .217**

8. 가족에 대한 책임감 -.265** -.337** -.373** -.302** .694** .479** .474**

9. 미래기대 -.441** -.477** -.473** -.466** .741** .674** .291** .583** 1

M 16.10 9.42 24.29 29.91 133.15 79.21 28.21 15.10 10.20

SD 9.80 5.92 8.97 14.06 22.57 15.52 8.23 3.15 2.05

주. **p<.01, *p<.05

표 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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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스러움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이

지각된 짐스러움을 통해 자살사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우울이

높을수록 지각된 짐스러움 수준도 높아지며

이는 높은 수준의 자살사고를 예측한다고 볼

수 있다.

우울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좌절된 소

속감의 매개효과

좌절된 소속감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고, 우울은 자살사고에 유의한

정적 영향(B=.872,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사고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

고 자살사고에 대한 우울의 설명력은 36.9%

( =.369)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은 좌절된

소속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B=.508, p<.001)

을 미쳤고 좌절된 소속감에 대한 우울의 설명

력은 30.8%( =.308)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우울과 좌절된 소속감을 동시에 투입되었을

때, 모두 자살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281, p<.001; B=.729,

p<.001). 즉, 독립변인인 우울이 높을수록, 좌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t
LLCI

(하한값)

ULCI

(상한값)
 Δ F

지각된

짐스러움
우울 0.361 .027 13.481*** 0.3079 0.4132 .356 .356 181.738***

자살사고 우울 0.872 .063 13.875*** 0.7480 0.9952 .369 .369 192.516***

자살사고

지각된

짐스러움
1.201 .112 10.771*** 0.9813 1.4198

.534 .165 187.911***

우울 0.439 .067 6.512*** 0.3062 0.5713

주.***p<.001

표 3. 우울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짐스러움의 매개효과

경로 효과크기 SE

95% 신뢰구간

LLCI

(하한값)

ULCI

(상한값)

총 효과

(c: 우울 → 자살사고)
.872 .063 0.7480 0.9952

직접 효과

(c’: 우울 → 자살사고)
.439 .067 0.3062 0.5713

간접효과

(우울 → 지각된 짐스러움 → 자살사고)
.433 .077 0.2954 0.5950

표 4. 지각된 짐스러움에 대한 간접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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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된 소속감이 높을수록 자살사고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과 좌절된 소속감

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자살사고에 대한 설

명력은 39.1%( =.391)로 나타나, 우울이 자

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변인인 좌절된

소속감이 추가적으로 2.2%의 증가된 설명력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좌절된 소속감에 대한 간접효과

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우울이 좌절

된 소속감을 통해 자살사고에 미치는 간접효

과는 95%신뢰구간에서 [.0474~.2525]으로 나

타나서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좌절된 소속

감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이 좌절된 소

속감을 거쳐서 자살사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울이 높을수록

좌절된 소속감이 상승되고 이는 높은 수준의

자살사고를 예측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절효과 검증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삶의

종속

변인

독립

변인
B SE t

LLCI

(하한값)

ULCI

(상한값)
 Δ F

좌절된

소속감
우울 0.508 .042 12.092*** 0.4250 0.5902 .308 .308 181.738***

자살

사고
우울 0.872 .063 13.875*** 0.7480 0.9952 .369 .369 192.516***

자살

사고

좌절된

소속감
0.281 .081 3.458*** 0.1210 0.4403

.391 .022 187.911***

우울 0.729 .074 9.817*** 0.5830 0.8753

주. ***p<.001

표 5. 우울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좌절된 소속감의 매개효과

경로 효과크기 SE

95% 신뢰구간

LLCI

(하한값)

ULCI

(상한값)

총 효과

(c: 우울 → 자살사고)
.872 .063 0.7480 0.9952

직접 효과

(c’: 우울 → 자살사고)
.729 .074 0.5830 0.8753

간접효과

(우울 → 좌절된 소속감 → 자살사고)
.143 .052 0.0474 0.2525

표 6. 좌절된 소속감에 대한 간접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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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이전에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삶의 이유의 조

절효과를 검증하기 이전에 이기원 등(2010)이

타당화한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

였다. 이 척도는 20대~60대를 대상으로 타당

화 하였는데 원척도의 6요인이 추출되지 않고

4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국내에서 널리 사용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타당화 된 삶의 이유 척도가 본 연구의 대상

인 초기 성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확

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7과 같

다. 홍세희(2000)에 의하면, CFI와 TLI가 .90의

경우 모형의 적합도는 좋은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RMSEA는 .05 이하면 좋은 적합도, .08

이하인 경우 괜찮은 적합도, .10 이하이면 보

통 적합도로 간주된다. 이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나 이에 의하면 삶의 이유 척도에

대한 모형 적합도는 비교적 무난한 수준의 적

합도를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Aiken, & West, 1991).

조절효과 분석 시,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에서

각 변인의 평균을 뺀 평균중심화를 한 후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을 만들고 조절효과를 분석

하였다. 먼저 우울이 삶의 이유와 상호작용하

여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

해 1단계에 독립변인으로 우울과 삶의 이유를

투입하고, 2단계에서 우울과 삶의 이유의 상

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표 8과 같

다. 구체적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우울과 삶의 이유는 자살사고에 대해 45.7%

(=.457, p<.001)의 설명력이 나타났다. 다음

으로 2단계에서 우울, 삶의 이유와 우울과 삶

의 이유를 곱한 상호작용항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t=-4.982,

p<.001), 자살사고에 대한 설명력은 49.6%( 

모형  df CFI TLI RMSEA SRMR

4요인 1290.856*** 371 0.871*** 0.858*** 0.087*** 0.058***

주. ***p<.001

표 7. 삶의 이유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적합도

조절효과

검증단계

예측

변인

종속

변인
B SE t  Δ F

1단계
우울

자살사고
0.618 .068 9.089***

.457 .457*** 138.206***

삶의 이유 -0.215 .029 -7.300***

2단계

우울

자살사고

0.545 .067 8.110***

.496 .038*** 107.103***
삶의 이유 -0.187 .029 -6.422***

우울×삶의

이유
-0.011 .002 -4.982***

주. ***p<.001

표 8. 우울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삶의 이유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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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p<.001)로 우울과 삶의 이유를 투입하

였을 때보다 3.8%(Δ =.038, p<.001)만큼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조절분석 시, 4가지 유

형의 조절효과 유형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표 9와 같다. 조절분석 결과, 독립변인인 우울

이 종속변인인 자살사고에 미치는 계수(b1)은

양수이고 상호작용항이 종속변인인 자살사고

에 미치는 계수(b3)은 음수이므로 조절변인인

삶의 이유가 완충효과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우울이 높을수록 자살사고가 증가하

는데, 삶의 이유의 수준이 높아지면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감소하는 완

충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우울과 자살사고에서 삶의 이유의 상호작용

효과를 시각화하기 위해, 비표준화 계수와 상

수를 토대로 회귀방정식을 유도하였고, 우울

과 삶의 이유의 평균, ± 1 표준편차를 설정하

여 그림으로 나타낸 결과를 그림 1에 제시하

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울 수준이 낮은

경우 삶의 이유의 수준에 따라 자살사고가 크

게 차이나지 않았다. 그러나 우울 수준이 높

은 경우 삶의 이유 수준에 따라 자살사고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즉, 우울 수준이 높더라도

삶의 이유가 높은 경우 삶의 이유가 낮은 경

우에 비해서 자살사고가 더 적게 나타났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삶의 이유의 조

절효과를 확인하였으나, 이러한 결과는 우울

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은 삶의 이유에 따

라 달라진다는 결과만을 나타낸다. 삶의 이유

의 조절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

계수
X→Y의 계수(b1)

양(+) 음(-)

b3의 계수
양(+) 조절효과 완충효과

음(-) 완충효과 조절효과

표 9. 단순조절분석의 4가지 유형(Hayes, 2015/2013)

그림 1. 우울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삶의 이유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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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삶

의 이유의 조건부 효과를 검증하였다. 즉, 삶

의 이유의 어느 영역에서 상호작용효과가 나

타나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PROCESS를

사용하여 단순기울기(simple slopes) 분석이라고

알려진 특정 값 선택방법(pick-a-point approach)

을 실시하였다(Hayes,2015/2013). 단순기울기

검증 시, 5가지 백분위(10th, 25th, 50th, 75th,

90th) 값을 선택하여 구체적으로 조건부 효과

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였

다. 단순기울기 검증 결과, 삶의 이유의 5가지

백분위(10th, 25th, 50th, 75th, 90th) 값 모두에

서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유

의하게 나타났다(p<.001).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삶의 이유의 10~90th의 백분위 값 내에서 우

울의 조건부 효과가 유의하다는 것이 나타났

다. 그리고 삶의 이유 수준이 클수록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삶의 이유의 대부분의 구간

에서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은 삶의

이유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위의 결과를 시각화하여 그림 2에 제시하였

다. 그림 2의 그래프 기울기들은 삶의 이유의

백분위 수준에서 우울이 자살사고에 영향을

주는 조건부 효과들을 나타낸다. 그림 2의 그

래프 기울기를 보면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

는 영향은 일관적으로 정적 관계가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삶의 이유 수준이 낮

을수록 그래프의 기울기는 더 가파르다는 것

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삶의 이

유 수준이 매우 낮은 10th(105점), 그 다음으로

낮은 25th(117점)수준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더

욱 가파르다. 반면 삶의 이유 수준이 매우 높

은 90th(160점), 그 다음으로 높은 75th(148점)

수준에서는 직선의 기울기가 완화되었다. 이

는 삶의 이유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사고를 낮

춰주는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울 수준이 높고 삶의 이유 수준이 낮을

수록 자살사고가 높고, 우울수준이 높더라도

삶의 이유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 사고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삶의 이유 수준에 따

라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

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우울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삶의 이유 하위변인, 즉 생존과 대처신념, 가

조절변인 Effect(b) SE t

95% 신뢰구간

LLCI

(하한값)

ULCI

(상한값)

삶의 이유

10th(105) .8459 .0800 10.570*** 0.6885 1.0033

25th(117) .7176 .0686 10.460*** 0.5827 0.8526

50th(137) .5039 .0695 7.254*** 0.3672 0.6405

75th(148) .3863 .0804 4.807*** 0.2282 0.5444

90th(160) .2580 .0975 2.646*** 0.0662 0.4499

주. ***p<.001 LLCI(하한값), ULCI(상한값)= 95% 신뢰구간

표 10. 삶의 이유의 백분위 값에 따른 자살사고의 단순기울기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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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효과

검증단계

예측

변인

종속

변인
B SE t  Δ F

1단계
우울

자살사고
0.478 .072 6.614***

.489*** .489*** 156.871***

생존과 대처신념 -0.400 .046 -8.766***

2단계

우울

자살사고

0.386 .070 5.481***

.540*** .051*** 127.788***생존과 대처신념 -0.364 .044 -8.313***

우울×생존과

대처 신념
-0.019 .003 -6.006***

주. ***p<.001

표 11. 우울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생존과 대처신념의 조절효과

조절효과

검증단계

예측

변인

종속

변인
B SE t  Δ F

1단계

우울

자살사고

0.814 .064 12.690***

.391*** .391*** 105.081***
가족에 대한

책임감
-0.677 .200 -3.391***

2단계

우울

자살사고

0.778 .063 12.301***

.420*** .030*** 79.067***

가족에 대한

책임감
-0.510 .199 -0.114**

우울×가족에

대한 책임감
-0.073 .018 -4.107***

주. ***p<.001

표 12. 우울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의 조절효과

그림 2. 삶의 이유의 조건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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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에 대한 책임감, 죽음공포와 사회적 비난,

미래기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

과, 죽음공포와 사회적 비난을 제외한 나머지

하위변인은 각각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은 생존과 대

처신념, 가족에 대한 책임감, 미래기대의 수준

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논 의

자살은 개인적 및 사회적으로 큰 부정적 파

급효과를 미치고 특히 경제 인구에 해당하는

20대와 30대의 자살은 국가차원에서도 큰 사

회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 특히 초기 성인기

에 해당하는 20대와 30대는 발달 특성 상 복

잡한 심리사회적 과제로 위기에 당면하기 쉬

우며(권중돈, 2009)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의

위험이 높은 집단이다(Beautrais,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기 성인의 자살사고를 종합

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우울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속감의

매개효과 및 삶의 이유의 보호요인을 확인하

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초기 성인의 자살사

고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적 개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직접효과

와 지각된 짐스러움을 통해서 자살사고에 영

향을 미치는 간접효과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부분매개 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울이 지각된 짐스러움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고(Davidson et al.,, 2011;

Stellrech et al.,, 2006), 지각된 짐스러움을 느낄

수록 자살사고를 보인다는 연구결과(최민영,

2015; 하정미 등, 2010)를 뒷받침한다. 또한 우

울이 지각된 짐스러움을 거쳐 자살사고로 가

는 경로의 유의성을 확인한 Davidson 등(2011),

Pfeiffer 등(2014)의 연구와 일치한다.

Beck(1967)은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은 스스

로를 비현실적으로 부정적으로 본다고 하였다.

그리고 Stellrecht 등(2006)은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살 사고 및 자살 행동에 대해 허

용적인 태도를 지니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초기

성인의 발달 특성 상 심리적 위기에 당면하기

쉽고 침울, 실패감, 무기력, 불행한 기분과 같

조절효과

검증단계

예측

변인

종속

변인
B SE t  Δ F

1단계
우울

자살사고
0.716 .067 10.631***

.418*** .418*** 117.637***

미래기대 -1.687 .323 -5.229***

2단계

우울

자살사고

0.671 .067 9.974***

.440*** .022*** 85.639***미래기대 -1.269 .337 -3.760***

우울×미래기대 -0.090 .025 -3.609***

주. ***p<.001

표 13. 우울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미래기대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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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우울할수록 자신이 무능하고 타인에게 짐이

된다고 왜곡된 지각을 하게 되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자살이라는 생각을 하

게 하는 것 같다. 즉, 초기 성인의 발달 특성

상 자신의 정체성 확립과 타인과의 친밀한 관

계 형성에 대한 불안 및 부담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압박감 등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할 시 우울을 경

험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스스로 결함이 많아 다른 사람들에게 자

신이 골칫거리가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스

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자기상이 견고해질 수

있다. 끝내는 이 상태가 영속적이고 변함이 없

을 것이라는 왜곡된 지각을 하게 되며 오직

죽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된다는 것이다(Joiner, 2012/2007; Van Orden et

al., 2010).

둘째, 우울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좌절된

소속감의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나 우울이 자살

사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좌절된 소속감을 통해 자살사고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

구 결과는 우울한 사람들이 좌절된 소속감을

느끼고(Kleiman et al., 2013), 좌절된 소속감을

가질수록 자살사고가 높다는 선행연구(최민영,

2015; Kleiman et al., 2014) 결과와 일치한다.

반면에 우울이 좌절된 소속감을 통해 자살사

고에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게 나오지 않은

Davidson 등(2011), Pfeiffer 등(2014)의 연구결과

와 일치하지 않았다. 선행 연구 결과 경우, 연

구 대상이 상이하며 자료 수집 방법이 다르고

특히나 Pfeiffer 등(2014)의 연구에서는 좌절된

소속감 측정도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대인

관계 사회적지지 척도를 사용하여 좌절된 소

속감의 일부 구성개념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 가정해볼 수

있다.

한편, 우울이 좌절된 소속감을 통해 자살사

고에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다는 본 연구의 결

과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우울한 사람들

은 과도한 안심 추구(excessive reassurance seek)

와 같은 대인관계 양상을 보이고(Coyne, 1976)

타인과 시선을 맞추려 하지 않고 소극적인 비

언어적 행동 특징을 보임으로써 낮은 사회적

유대감을 암시하는 행동적 특징들이 있다

(Joiner, 2012/2007). 우울한 사람들의 이러한 특

성은 가까운 타인들을 멀어지게 할 수 있다

(Davidson et al., 2011). 이로써 자신이 고립된

존재이고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고 왜곡된 지

각을 하게 되면 좌절된 소속감과 심리적 고통

을 죽음으로 해결하고자 하며 자살사고를 경

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 및 상담

장면에서 치료적 시사점을 제안한다면 다음과

같다. 자살사고를 호소하는 초기 성인의 경우,

우울에 대한 치료적 개입도 중요하지만 지각

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에 대한 개입도

중요하다. 먼저, 치료자는 내담자가 자신이 쓸

모없는 짐이며, 고립되어 있다는 심리적 고통

에 대한 공감 및 정서적 지지가 바탕이 되어

야 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대인

관계 양상을 확인하고 지각된 짐스러움과 좌

절된 소속감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먼저, 자신이 쓸모가 없고 타

인에게 짐이 되며 이 상태는 변하지 않은 것

이라는 내담자의 왜곡된 지각을 적응적으로

수정 및 대체하는 치료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

다. 또한 만약 자신이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어디에도 속해있지 못할 것이라고 왜곡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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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도식을 가지고 있는 내담자라면, 이에 대

해 개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치료자는

내담자의 과거, 현재에 대한 탐색을 통해 타

인과의 연결감, 유대감을 느꼈던 경험을 상기

시키면서 내담자의 왜곡된 인지를 적응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담자에게

사회적 기술, 대인관계 기술을 교육하고 실생

활에서 적용하도록 하는 과정 역시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치료자는 내담자가 적절한 사

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왜곡된 인지를 수정하

도록 도움으로써, 죽음만이 문제해결방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며 자살사고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집단 상담을 통해 내담

자가 집단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이

때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임을 느끼고

이타주의를 경험하거나 응집성을 느낌으로써

자신과 타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경험 역시 자

살예방에 효과적인 치료적 개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자살사고

의 관계에서 삶의 이유 및 하위변인의 조절효

과를 검증하였다. 먼저 삶의 이유, 생존과 대

처신념, 가족에 대한 책임감, 미래기대의 조절

효과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살

시도력이 없었던 우울 장애 환자들이 자살을

시도했던 환자들보다 삶의 이유가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것을 확인한 Malone 등(2000)의 연구

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생존

과 대처신념이 자살사고를 중재하는 것을 확

인한 김동연(201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죽음 공포와 사회적 비난을 제외한 생존과 대

처신념, 가족에 대한 책임감, 미래기대가 스트

레스와 자살사고를 조절한다는 이지영(2012)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이는 우울과 자살

사고의 관계는 삶의 이유 수준에 따라 달라지

며, 삶의 이유가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시키는 보호요인임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생존과 대처 신념은 자살을 생각

할 때라도 삶에 대한 의지나 인생의 긍정적인

면들을 고려하여 결국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이기원 등,

2010).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우울을 경험

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생존과 대처 신념이 있

는 개인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자살을 고려하

지 않기 때문에 자살사고가 낮게 나타난 것으

로 보인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은 ‘우

리’ 혹은 ‘전체 사회 속에서의 자기’ 라는 개

념을 지닌 한국인에게 있어서(이기원 등,

2010) 자살을 하지 않는 이유로 중요하게 작

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미래기대는

삶의 이유 척도를 한국 문화에 맞게 타당화하

여(이기원 등, 2010) 새롭게 추출된 변인으로,

절망감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겠다.

즉, 우울을 경험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 기대나 계획을 가진 경우 자살사고가 낮아

지는 것으로 보인다.

삶의 이유의 하위변인인 죽음공포와 사회적

비난은 원척도에서 각각 독립적인 하위변인이

었고, 이기원 등(2010)이 타당화 하였을 때 함

께 추출된 변인이다. 기존의 원척도에 따른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사회적 비난에 대한 공포는 자살을 문제 해결

책으로 보는 것, 자살을 고려하였으나 실제로

자살시도를 하지 않은 사람들과 밀접한 관련

이 있었다(Linehan et al., 1983). 그리고 자살을

고려하거나 자살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에게

각각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Mize, & Ellis,

2003). 그러나 Connell과 Meyer(1991)의 연구에

서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사회적 비난에 대한

공포는 자살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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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이렇듯 원척도에 따른 기존의 선행연구

마다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

에서도 역시 죽음공포와 사회적 비난은 자살

사고와 유의미한 상관은 물론 조절효과가 나

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를 반영하는 죽음공포와 사회적 비난과 같은

수동적인 방식은 자살사고의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울

을 경험하는 사람들 경우, 긍정적 가치를 추

구하는 생존과 대처 신념, 가족에 대한 책임

감, 미래에 대한 기대와 같은 삶의 이유는 자

살에 대한 완충효과를 가진다고 설명할 수 있

다. 그러나 자살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죽음공포와 자살을 할 경우 타인의 비난과 같

은 사회적 비난은 자살사고를 낮출 만큼 효과

를 가지지 않는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나 우

울로 인해서 자살생각을 하고 커다란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경우 죽음공포와 사회적 비

난과 같은 수동적인 태도는 자살사고를 완충

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초기

성인은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자율성 확립, 진

로와 미래에 대한 모호함, 성공에 대한 압박

감 등에 대한 발달 과업을 가지고 있는 단계

이다(권중돈, 2009).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초기 성인 경우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고 수행

하는 발달 과업 이전에 자율성을 확립하거나

진로에 대한 고민처럼 자기 자신의 가치나 스

스로에 대한 고민이 우선 시 된다. 그렇기 때

문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이 사

회적인 집단 속에서 부여된 사회적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비난,

부정적인 태도에 대한 염려는 초기 성인의 자

살사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보인다. 한편, 국내에서 타당화 된 삶의 이

유에 대한 국내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죽음공포와 사회적 비난이 자살사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

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초기 성인의 삶의

이유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개입을 한다면, 이

들의 자살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

다. 발달 특성 상, 복잡한 심리사회적 과제로

인해 심리적으로 고통스럽고 위기에 당면한

초기 성인을 대상으로 할 때 이들의 삶의 목

표에 대한 신념이나 기대에 중요한 의미를 부

여할 수 있는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바이다. 구체적으로 상담 및 임상

장면에서 우울을 호소하는 초기 성인의 내담

자 경우,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과 대처 능력

을 증가시키기 위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할 것

이다. 또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과

가족의 중요성 및 가족 간의 유대감을 증대시

키기 위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과도하게 미래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치료자는

내담자가 현실에 맞추어 실현할 수 있는 단기

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내

담자가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

도록 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행동을 같이

탐색하고 실천하도록 지지해준다면, 내담자의

자살사고를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

다. 끝으로, 상담 및 임상 장면에서 부정적인

삶의 이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긍정적인

삶의 이유에 초점을 맞추고 자살예방을 위한

개입을 한다면, 보다 더 효과적일 것일 것이

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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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울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자살사고의 위험요인인 지각된 짐스러움과 좌

절된 소속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고 자살사

고의 보호요인이라고 알려진 삶의 이유 및 하

위변인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를 종합해보면, 자살사고를 경험하고 있는 초

기 성인에게 부정적인 인지 요인인 지각된 짐

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을 평가하고 개입하는

것이 필요함이 시사된다. 뿐만 아니라 삶의

이유 및 생존과 대처신념, 가족에 대한 책임

감, 미래기대를 평가하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치료적 개입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

러한 개입 및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초기 성인

의 자살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성인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20대

와 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통계치

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자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청소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가 많았다. 최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몇몇

연구가 있었지만, 초기 성인 집단에 연구 결

과를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측

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만19~35세의 초기 성

인을 대상으로 폭 넓게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

의를 둘 수 있다. 둘째, 초기 성인의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각된 짐스러움

과 좌절된 소속감과 같이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변인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특히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좌

절된 소속감은 기존연구에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 좌절된 소속감

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Joiner(2005)의 대

인관계 심리학적 이론 주장에 대한 근거를 뒷

받침하고 좀 더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상담자가

자살예방을 위한 치료적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재 국내에

서 Joiner의 대인관계 심리학적 이론의 대인관

계 변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많지 않

았다. 즉, 우울이 지각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을 거쳐 자살사고로 이어지는 경로를

밝힘으로써 자살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구체적

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자살

사고에 취약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자살 위험을 완충할 수 있

는 보호요인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삶의 이유

는 그동안 자살시도 및 자살사고의 보호요인

이라고 몇몇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다. 그리

고 우울과 삶의 이유는 부적 상관이 있었고,

자살시도력이 있는 우울장애 환자들과 자살시

도력이 없는 우울장애 환자들에게 삶의 이유

수준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Malone

et al.,, 2000; Segal et al.,2015).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삶의 이유 수준에 따라 달라지

는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가정하였고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자살사고의 보호요인

이라고 알려진 ‘삶의 이유’ 및 하위변인의 완

충효과를 밝혀냈다. 이를 통해 연구의 적용

범위를 확장시키고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삶의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적

개입 방안의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만19~35세

초기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연구 대상자

의 지역 분포를 보면 서울 및 경기, 경상도에

거주하는 초기 성인이 많았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초기 성인의 자살사고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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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일

반화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

전 지역에 거주하는 초기 성인을 포함한 연구

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일

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각 측정

변인의 평균 점수가 높지 않았다. 후속 연구

에서는 자살 고위험군과 같은 임상집단을 대

상으로 하여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하고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Joiner의 대인관계 심리학적 모형 전체를 고려

하지 않았다. 먼저 지각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을 동시에 경험할 때 자살의 위험이 더

커진다는 주장(Davidson et al., 2009)이 있었지

만, 두 변인은 각각 독립적으로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Ribeiro et al., 2009) 좌절

된 소속감 경우 선행연구에서 자살사고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지 않는 것과 같

이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 바 있다. 그렇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짐스러움과 좌절

된 소속감이 우울과 자살사고 관계에서 독립

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두 변인을 통합적으로 고려

하고 자살시도자를 대상으로 하여 Joiner가 제

안한 ‘습득된 자살 실행력’을 함께 검증함으로

써 초기 성인의 실제 자살 시도 및 자살행동

에 대한 포괄적인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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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Burdensomeness and

Thwarted Belongingnes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Reasons for

Liv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Young Adults

Su Jin Park Jong Nam Kim

Seoul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burdensomeness and thwarted

belongingness as well as the moderating effect of reasons for liv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young adults. For this study, 331 young adults completed a survey comprised of

the following: K-CES-D, Interpersonal Needs Questionnaire Revised, Reasons for Living, and the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SPSS PROCESS macro, bootstrapping method (based on the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 and simple slope test were utilized for data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erceived burdensomeness and thwarted belongingness par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Second, reasons for living significantly moderated the

impact of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 order for counseling and

intervention to be effective with young adults, clinicians should focus on perceived burdensomeness,

thwarted belongingness, reasons for living, coping beliefs, family responsibility, and future expec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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